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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 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

다. 차갑거나, 어둡거나, 상처가 있거나, 냉정한 이성과 

가까워지는 게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.“짝

남이 너무‘철벽남’이다.”라는 고민을 하는 여성은 수

도 없이 많다.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.

모든 이에게 친절하고, 착하고, 예의 바른 사람과 가까

워지는 게 더 어렵다.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기도 어렵

고, 이성적으로 인연을 맺기는 더 힘들다.

물론 처음에는 모두에게 다정다감한 사람만큼 대하기 

편안한 부류가 없다. 일정 부분까지는 친해지기가 쉽다. 

상대방의 친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

이다.

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. 그 이상의 선을 넘기가, 다시 

말해 진짜 그 사람의 인연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. 가까

워진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어느새 저 뒤로 떨어진 사람. 

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?

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

로움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성을 함부로 사귀

지 않는다.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.

같은 맥락에서 소위 어장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실망

스러운 면모도 보이지 않는다. 이런 유형의 사람이 당신

에게 보이는 친절은 전부 진심이다. 그 진심 어린 다정함

에 당신은 넋을 잃는다. 그리고 스스로 그의 어장 속으

로 들어가길 망설이지 않는다.

그의 어장 속에서는 실망할 일이 없으니 자진해서 들

어온 어장에서 헤엄쳐 나갈 구실도 찾기 힘들다. 하지만 

아쉬움은 생긴다.‘나에게만 조금 더 특별해 주었으면’ 

하는 갈망이 깊어진다.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?

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자신이 그랬던 만큼 따뜻하고 

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얻는 상대방은 당연히 스스로를 

신뢰하고 사랑한다. 자존감이 높은 만큼 타인의 인정이

나 애정에 목말라하지도 않는다. 천성적으로 적을 만들

기 싫어하는 성격이므로 상냥하게 대하지만, 자기를 깊

이 알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

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.

실망할 일이 없어 그이 어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

없지만, 그럴수록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, 그의 애정을 

탐하는 마음은 깊어만 간다.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짝사

랑을 계속 이어간다. 그리고 가슴 속에는 언제나 아련한 

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, 그렇다고 그에게 여우짓하기

는 뻘쭘해서 싫다. 더구나 그에게 여우짓하며 그의 관심

을 끌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싶

어진다. 그래도 그를 포기하기는 힘들다.

그렇다고 고백을 하자니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

선다.

하지만 혼자 하는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. 계속 아픔을 

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. 언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. 

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. 혼자 하는 사랑은 사

랑이 아니다. 자신만의 사랑이고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

지면 결국 집착이 된다. 고백하고 정리해야 한다.

고백 후 연인으로 발전하든, 그렇지 않든 확률은 각각 

50%. 고백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놓치게 된다.

타인에게 다정한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


